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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는 노인이 경험하는 노년기 삶의 변화 속에서 주거환경이 성공적 노화의 종단적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15차(2020년)부터 19차(2024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LCGA)을 실시하였다. 15차 조사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고 15-19차 모든 조사에 응답한

패널 유지자 중 분석 기간에 이사 경험이 없는 노인 3,02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공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 우울(CESD-11),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전반적 삶의 만족의 네 가지 요인을 통해 측

정하였고, 예측 변인인 주거환경은 주거 안전 및 시설 수준을 반영하는 5개 항목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성공적 노화는 시간에 따라 세 개의 상이한 잠재집단으로 분화되었다. 첫째, 성공적 노화 요

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고수준-안정형’, 둘째, 중간 수준에서 비교적 완만한 변

화 양상을 보이는 ‘중간수준-유지형’, 셋째,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저수준-취약형’ 집단이 확

인되었다. 또한, 주거환경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잠재집단 소속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긍정적 성공적 노화 궤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종단적 이질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관점에서 주거

환경이 노화 경로의 구조적 기반임을 실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는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

를 위해 노화 궤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성공적 노화, 주거환경, 잠재집단 성장분석(LCGA), 환경노인학,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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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impact of the housing environment on the trajectories of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Utilizing longitudinal data from the 15th (2020) to 19th (2024)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analysis focused on 3,029 individuals aged 65 and older. Successful aging

was measured multidimensionally, encompassing subjective health, depressio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Multivariat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and the R3STEP approach were

employed to identify latent groups and their predictors. The findings revealed three distinct trajectories of

successful aging: ‘High-level Stable,’ ‘Middle-level Maintaining,’ and ‘Low-level Vulnerable.’ Furthermore, the

housing environment emerged 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group membership; higher quality of housing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more positive aging trajectory, even after controlling for

age, gender, and educ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e longitudinal

heterogeneity of successful aging and empirically validating the structural role of housing in shaping long-term

aging paths through the lens of Aging in Place (AIP). The results suggest that supporting successful aging

requires not only individual-level interventions but also tailore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s that account

for the diverse trajectories of the aging process.

Key words : successful aging, residential environment,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environmental gerontology, Aging

in Place

Ⅰ.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과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지속해

서 확대되고 있다. Rowe와 Kahn(1997)은 성공

적 노화를 질병과 장애의 최소화, 신체적․인

지적 기능 유지,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

후 성공적 노화 개념은 생물학적 요소뿐 아니

라 심리․사회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Annele et al., 2019).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Depp 외(2006)

와 Cosco 외(2014)는 성공적 노화를 신체적

건강, 인지 기능, 심리적 안녕, 사회적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특히 성공적 노화는 질병이 없는 상태뿐 아니

라 건강한 생활습관, 정신적 웰빙, 사회적 관

계 유지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예측되거나 구성

되는 것으로 보고한다.

성공적 노화의 상태는 고정된 특성이 아니

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성공적 노

화의 유지․개선이 주관적 건강 및 삶의 만족

과 유의하게 연결됨이 한국 종단자료에서도

확인된다(Seo & Yang, 2022). 즉, 성공적 노화

가 신체․정신․사회 영역의 지표들이 상호의

존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Bae &

Kim, 2024). 노인의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 건

강상태를 반영하는 지표를 넘어, 정서적 안녕

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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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Yeum & Jung, 2014). 또

한, 노년기 우울은 전반적 삶의 안녕을 약화

하는 핵심 위험 요인으로, 사회적 고립 및 사

회적 지지의 취약성과 결합할 때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Lee & Yang,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과 같은 요인들이 상

호의존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되

고 있다.

최근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노인이 익숙한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

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것을 의

미하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평가된다(Jung & Kim, 2024). 건강

하지 못한 주거환경의 스트레스는 개인의 우

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켜 건

강에 영향을 미친다(Evans, 2003). 국내 연구

역시 주거 만족도와 근린환경의 질,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인식과 거주 지속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하고 있다(Jung & Kim, 2024; Lee,

2023). 또한, 환경에 대한 물리적 구조와 더불

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 주택환경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Choi et al., 2018).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

인은 자신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거주환경이 노화의 궤적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Diez Roux & Mair, 2010)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거환경과 성공적

노화 요인 간의 관계를 주로 단면적 분석에

그쳐,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과 개인 간 이질

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 관

계 만족, 삶의 만족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

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잠재집단별로 식별하고

자 한다. 나아가 주거환경의 질이 이러한 성

공적 노화 궤적의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환경 중심적 개입과 맞춤형 주거정책 수

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공적 노화 요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유지

와 삶의 질 향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

이 노화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활용됐다(Rowe &

Kahn, 1997). 첫 번째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

(self-rated health)은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한 종합적 지표이

다(Idler & Benyamini, 1997). 이는 신체적 조

건뿐 아니라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

가가 노년기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다양한 건강 차원을 포함한다(Jylhä,

2009). 국내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의 중요

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Shin과Jeon(2009)

은 주관적 건강이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며, 신체적․심

리적․사회적 자원과 결합하여 성공적 노화에



한국노년학연구, 제35권 제1호

- 4 -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Lee(2020) 또

한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주관적 건강이 노년

기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확인했다.

Choi(2018)는 주관적 건강이 객관적 건강 지

표를 넘어서 실제 건강상태를 반영한다고 보

고하였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인 요인과 더불어 심리,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Lee, 2020; Idler

& Benyamini, 1997).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선

행연구는 주관적 건강이 긍정적일수록 신체적

기능 유지, 활발한 사회참여 및 높은 삶의 만

족과 연결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Seo

& Yang, 2022). 또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분석에서는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

이 시간에 따라 함께 변화하며, 두 궤적이 상

호 연동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주관적 건강이

성공적인 노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Yoo, 2015). 이는 주관적 건강이 성공적 노화

의 궤적을 형성하는 중요 변수의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Seo & Yang, 2022; Yoo, 2015).

즉, 주관적 건강은 객관적 건강뿐 아니라 개

인의 심리적 해석, 사회적 자원, 생활만족도

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평가로서 성공적 노화

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이다(Idler &

Benyamini, 1997; Jylhä, 2009).

두 번째로, 노년기 우울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 정신건강 문제로서 삶의 질

과 기능 수준을 광범위하게 저하하는 중요한

건강 이슈로 논의됐다(Blazer, 2003). 노년기

우울은 만성질환 및 인지 저하 등과 같은 질

병과 결합하여 건강을 악화시키며 사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Alexopoulos, 2005). 특

히 노년기에는 질병, 은퇴, 사별 등 생애 주기

적 상실과 변화가 집중됨에 따라 우울 경험하

는 특성을 보인다(Kim et al., 2019; Kang et

all, 2023).

선행연구들은 성공적 노화 수준과 우울 사

이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신체

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양호한 노인은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이 우울에 대한 보

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Menec, 2003).

사회적 참여와 지지는 우울을 완화하는 핵심

기제지만, 사회적 고립은 우울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다(Cacioppo &

Hawkley, 2009). Diener 등(1999) 역시 사회적

관계, 사회적지지, 건강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 및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한다. 또한, 우

울은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변

화한다고 주장한다(Diener et al., 1999). 이 관

점에서 우울은 단순한 정서 반응이 아니라,

노년기 기능과 사회적 활동의 유지․약화를

반영하며 성공적 노화의 성취 여부와 밀접히

연결되는 핵심 심리 지표로 간주할 수 있다

(Blazer, 2003). 실제로 한국 고령화연구패널

(KLoSA) 기반 종단 연구는 성공적 노화 상태

의 전이가 우울 증상 위험과 유의하게 연관됨

을 보여, 성공적 노화의 유지와 이탈에 우울

과 같은 정신건강 요인이 크게 관련 있음을

보고한다(Nari, et al., 2021). 또한, 국내 체계

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다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우울 감소에 유의한 역할을 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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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정서적 지지와 가족․배우자 지지가 우울

완화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Lee & Yang, 2021). 반면, 우울의 증가는 성

공적 노화 궤적에서 기능․참여․인지 건강의

취약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

고되기도 한다(Byers & Yaffe, 2011). 따라서,

성공적 노화와 우울은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

다차원적으로 긴밀히 연결되며, 성공적 노화

의 유지와 변화 과정에서 우울은 핵심 결과이

자 위험 지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요소인 사회적 관계 만

족은 노년기에 개인이 가족, 친구, 이웃 등과

의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지

지와 유대감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 만족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Choi & Kang, 2025;

Becker et al., 2019). 성공적 노화 요인 중 사

회적 관계는 단순히 고립을 피하는 수단을

넘어, 생애 후기 삶의 질과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 Rowe와 Kahn의 관점

에서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역할과 관계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핵심으로 하며, 따라서

노년기의 성공적 노화는 사회적 관계의 유지

와 참여가 중요하다(Rowe & Kahn, 1997). 전

세계에서 수행된 종단연구를 대상으로 한 대

규모 메타분석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함

께 관계 만족과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사

망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한다

(Holt-Lunstad et al., 2010). 또한, 노년기 활동

과 삶의 만족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이 단순

한 구조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 경로로 기능함을 시사한다(Choi & Byun,

2024).

Rowe와 Kahn 모형에 근거한 국내 실증연

구 역시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건강 및 기능 요인과 함께 사회적 참여(대

인․사회활동)를 포함하여, 관계 기반 참여가

성공적 노화의 중요한 축임을 보여준다(Lee

& Song, 2015).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구성에는 개인적 통

제감과 함께 가족․부부․자녀 관계 등 관계

영역이 포함되며, 이는 한국적 맥락에서 관계

적 차원이 성공적 노화를 의미 있게 구성한다

고 할 수 있다(Kim & Shin, 2005). 더 나아가

국내 연구에서는 가족지지 및 친구지지와 같

은 사회적 지지가 성공적 노화의 영향요인으

로 간주되며, 관계 대상별 지지의 체감이 성

공적 노화 수준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You & Kim, 2019).

사회정서적선택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에는

남은 시간에 대한 지각 변화로 인해 정서적으

로 의미 있는 관계에 선택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커지며, 이 과정에서 관계의 정서적

만족이 심리적 안정을 좌우한다(Carstensen et

al., 1999). 특히 관계의 양적 빈도보다 개인이

체감하는 정서적 지지의 질과 주관적 만족도

가 성공적 노화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Pinquart & Sörensen, 2000). 따라서, 사회적

관계 만족은 사회적 관계를 주관적으로 평가

하는 핵심 변인이며,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

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관한 인지적 주관적 안녕의 핵심 지표

로, 성공적 노화의 결과이자 구성요소로 활용

된다(Diener et al., 1999; George, 2010).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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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안녕 연구는 건강, 관계, 역할, 가치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이 삶의 만족에 누적되어

반영되며, 따라서 삶의 만족이 노년기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다(George,

2010). 국내 연구들은 삶의 만족을 포함한 성

공적 노화의 요인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Park(2011)

는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의 역할을 분석하며, 노년기

의 삶의 만족이 건강과 활동(참여)의 결합

속에서 강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Lee와

Moon(2012)은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 행위와

성공적 노후가 생활만족도와 직결됨을 밝히

며, 신체적 건강 실천이 성공적 노화의 토대

가 되어 최종적으로 삶의 만족을 향상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Lee(2013)는 가족돌봄․사회

참여․근로활동 같은 노년기 사회적 역할 유

형이 삶의 만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삶의 만족이 ‘무엇을 하며 어떤 역

할을 수행하는가’와 구조적으로 연결됨을 보

여준다. Kim(2017)은 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

소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며, 한국적 맥락에서 성인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만족도를 높

이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Nam(2024)은 은퇴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 참여와 건강 수준이 삶의 만족 초기 수

준과 변화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제시하며, 삶

의 만족이 노년기 활동과 건강의 종단적 결합

에서 형성되는 과정임을 뒷받침하였다. 고령

자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는 성공적 노

화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 성공적 노화의 변화가 삶의 만족

과 밀접히 연결됨이 확인된다(Seo & Yang,

2022). 즉, 삶의 만족은 성공적 노화의 성패를

보여주는 포괄적 지표이자, 건강․참여․역할

수행 같은 성공적 노화 자원이 실제로 삶의

전반적인 평가로 통합되는 핵심 변인으로 다

루어진다.

선행연구들은 성공적 노화가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상태, 삶에 대한 주관

적인 평가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형성되는 다

차원적인 개념임을 시사한다. 주관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만족은 노년기 삶을 지탱하는 기

초적인 내․외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자원이 풍부할수록 심리적 취약성인 우울을

억제하고 최종적인 안녕감인 삶의 만족을 고

양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즉, 주관적

건강 인식이 높고 사회적 지지망이 견고할 때

노인은 노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여 성공

적인 노화 궤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간에 강한 관

계를 맺고 있어, 특정 요인의 결핍은 연쇄적

인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

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지면 심리적 고립

감과 우울이 심화되고, 이는 다시 주관적 건

강 평가를 왜곡시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는 개별 변인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신체․

사회적 자원이 정서적 적응을 거쳐 주관적 수

용으로 이어지는 다차원적인 상호관계의 맥락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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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과 성공적 노화 

성공적인 노화에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Menec, 2003; Rowe, & Kahn,

1997), 환경은 이러한 성공적 노화의 요인들

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노인학(environmental

gerontology)은 노화 경험을 개인의 생물학

적․심리적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이 생

활하는 물리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이해하려는 이론적 접근이다(Hoh, et al.

2022; Lawton & Nahemow, 1973). 최근 환경노

인학 연구는 환경이 노화 결과를 고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개인의 생애 경로에 따라 변화

하는 노화 궤적을 형성하는 맥락적 요인임을

강조한다(Hoh et al., 2022). 즉 성공적 노화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시간에 따라 분화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환경노인학의 이론 중 환경압력-개인역량

모형(press-competence model)은 개인의 기능

수준이 낮아질수록 환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

로 증대된다고 설명한다(Lawton & Nahemow,

1973). 이 모형에 따르면 신체적․인지적 역

량이 감소한 노인은 주거환경의 접근성, 안전

성, 편의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같은 개인적 특성과 함께

주거환경의 질에 따라 주관적 건강, 정서 상

태, 사회적 관계 경험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개인의 성공적 노화가 상이한 궤적을 보

여주게 된다(Hoh et al., 2022). 이러한 맥락에

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는 단순히 현재 거

주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서

삶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스

트레스를 완충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Lee et al., 2017). 노인이 계속 살아온 익숙한

환경 속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신체적 기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

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즉, 주거환경의 질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결과에 다차원적으로

작용한다(Clarke & Nieuwenhuijsen, 2009). 구

체적으로, 물리적 환경은 보행 가능성, 이동

편의성, 위험 노출 수준을 통해 신체활동과

기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주관적 건

강 인식으로 연결된다(Yen et al., 2009). 또한,

환경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은 만성 스트레

스를 완화하여 우울 수준을 낮추고 삶의 만족

을 높이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Diez Roux & Mair, 2010; Golant, 2015).

국내 연구에서도 농촌 고령세대를 대상으

로 한 분석을 통해 주거 접근성과 생활환경의

질이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가능성과 노후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음이 확인하였다(Jung

et al., 2022). Jang과 Hur(2022)는 지역사회 환

경이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대도시․중소도시․농촌 간 지역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 의사는

가구 유형과 지역 특성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

르게 나타나, 주거환경이 노인의 삶에 지속해

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Shin &

Koo, 2025).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주거환경

이 성공적 노화의 심리․정서적 결과뿐 아니

라 사회적 관계 경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인임을 시사한다(Jang & Hur, 2022; Cho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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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

공적 노화를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 관계

만족, 삶의 만족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

로 설정하고, 이들 요인이 시간에 따라 어떠

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종단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특히 성공적 노화의 변화는 개인

간 같지 않으며, 특정 집단에서는 안정적 유

지 혹은 개선이 나타나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악화 또는 취약성이 심화되는 이질적 궤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계층성

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활용하여 성공적 노화의 종단적 궤적을 잠재

집단별로 식별하고, 주거환경의 질이 이러한

집단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 관계 만족,

삶의 만족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 요인은 시

간에 따라 어떠한 종단적 변화궤적을 보이는

가?

2. 성공적 노화 요인의 종단적 변화는 잠재

집단으로 구분되는가? 구분된다면 각 잠재집

단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3. 주거환경의 질은 성공적 노화 궤적의 잠

재집단 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15차(2020년)부터 19차

(2024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복지패널은 가구와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

국 대표성 있는 패널조사로, 고령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이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5). 본 연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노년기

삶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5차 이후 자료에

초점을 두었다.

2. 연구대상 및 표본

연구대상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응

답자로 제한하였다. 첫째, 15차 조사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노인일 것. 둘째, 15차부터 19

차까지 모든 조사에 응답한 패널 유지자일

것. 셋째, 분석 기간(15-19차)에 이사를 하지

않은 응답자일 것.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 분석

에 포함된 표본은 총 3,029명이다. 이사 경험

이 없는 응답자로 표본을 제한함으로써, 주거

환경 변화로 인한 교란 효과를 최소화하고 주

거환경의 지속적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

고자 하였다.

3. 측정 변수

1) 성공적 노화의 핵심 요인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다차원적 개념으

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요인을 사

용하였다. 모든 변수는 15차부터 19차까지 반

복 측정된 종단 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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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관적 건강(Self-rated health)

성공적 노화 요인의 신체적 차원을 반영하

는 지표로 주관적 건강 척도를 활용하였다.

응답자가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주관적

으로 평가한 지표로, 응답자는 자신의 건강을

1. 아주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

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응답하였다.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긍정

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도록 조정하였다.

(2) 우울(Depression)

성공적 노화 요인의 정신건강 차원은 우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

울 수준은 CESD 단축형(CESD-11) 척도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11은 총 11개 문항

으로 구성된 척도로, 원척도와 동일한 하위구

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보

고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식욕이 없음’, ‘비

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하다’, ‘모든 일

이 힘들게 느껴진다’, ‘잠을 설친다’, ‘외롭다’,

‘불만 없이 생활한다’,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다’, ‘마음이 슬프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무엇을 해 나갈 엄

두가 나지 않는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기

준으로 4점 Likert 척도(1=극히 드물다, 2=가

끔 있었다, 3=종종 있었다, 4=대부분 그랬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긍정적 진술 문

항인 ‘비교적 잘 지냈다’와 ‘불만 없이 생활

한다’는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우울 점수는 11개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Satisfaction of

social relationships)

성공적 노화 요인의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 척도로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자신의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해 느끼는 전반

적인 만족 수준을 측정한 변수로, 점수가 높

을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자신의 사회적 친분관계

를 5점 Likert 척도(1.매우불만족 2.대체로 만

족 3.그저그렇다 4.대체로 만족 5.매우만족)

로 응답하였다.

(4) 전반적인 삶의 만족(Overall life

satisfaction)

성공적 노화의 정서적 차원을 반영하는 지

표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평가한 만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

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자신

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5점 Likert 척도(1.

매우불만족 2.대체로 만족 3.그저그렇다 4.대

체로 만족 5.매우만족)로 응답하였다.

2) 예측변수: 주거환경

환경의 영향을 반영하는 예측변수는 주거

환경의 질로,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주

거환경 관련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 여부, 방음․환

기․채광 및 난방설비 여부, 소음․진동․악

취 및 대기오염 여부, 해일․홍수․산사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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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 붕괴 등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그리고 안전한 전기시설과 구조 설비 여부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사용하였

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예(1), 아니오(0)로 응

답하였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문

항은 역코딩 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항목을 종합하여 주거환경 수준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의

질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3) 통제변수

주거환경과 성공적 노화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개인 특성 변

수를 통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연령 (15차 조사 시점의 연령), 성별 (남성=0,

여성=1), 교육수준 (0: 미취학-4: 2년제 대졸이

상) 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종단적 변화

양상과 개인 간 이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

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을 실시하였다. LCGA는 동일한 평균

변화 경로를 가정하는 전통적 성장모형과 달

리, 서로 다른 변화궤적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절차는 첫째,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

적 친분관계 만족, 전반적 삶의 만족의 15-19

차 반복 측정값을 동시에 고려한 다변량

LCGA를 통해 성공적 노화의 잠재집단을 도출

하였다. 둘째, 적합도 지수(AIC, BIC, Entropy,

LRT, BLRT)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셋째, 도출된 잠재

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3-step 접근법

(R3STEP) 을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이 성공적 노화 궤

적 집단 소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을 통제변

수로 포함하였다. 데이터 관리와 기본분석은

STATA15를 사용하고, LCGA 분석은 Mplus(v

8.11)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Ⅳ. 연구 결과

Table 1은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대상자는

총 3,029명으로, 평균 연령은 75.4세(표준편차

6.26)였으며, 연령 범위는 65세에서 102세까지

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표본이 후기 노년

기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고령자를 포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1,080명(35.7%), 여성은 1,949명(64.3%)

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성별 구성은 기대수명의 차이로 인해 고령층

에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가

1,294명(42.7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미취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졸업 이하

가 전체의 58.93%를 차지하였다. 중학교 졸업

자는 18.32%, 고등학교 졸업자는 16.87%였으

며, 2년제 이상 대졸자는 5.88%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저학력 비중이 높은 고령자 표본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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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n) 비율(%)

연령(세) 평균 ± 표준편차 75.4 ± 6.26

최소-최대 65-102

성별 남성 1,080 35.7

여성 1,949 64.3

교육수준 미취학 491 16.21

초등학교 졸업 1,294 42.72

중학교 졸업 555 18.32

고등학교 졸업 511 16.87

2년제 이상 대졸 178 5.88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029)

변수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성공적노화 주관적 건강 2.88 2.79 2.80 2.82 2.73

변수 우울 15.79 16.32 16.44 15.91 16.20

사회적관계 3.63 3.60 3.59 3.64 3.60

전반적만족 3.48 3.45 3.46 3.53 3.49

예측변수 주거환경 4.42 - - - -

<Table 2> 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관계, 전반적만족, 주거환경 평균 (N = 3,029)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들

의 15차부터 19차까지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

이다. 먼저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주관적

건강의 평균은 15차에 2.88로 나타났으며, 이

후 16차에 2.79로 다소 감소한 뒤 17차와 18

차에 각각 2.80, 2.82로 소폭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차에는 다시 2.73으로 감소

하여,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주관적 건강 수

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울 수준은 15차 평균 15.79에서 16차

16.32, 17차 16.44로 증가하였으며, 18차에는

15.91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후 19차에 다시

16.20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시

기 동안 노인의 우울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

하거나 변동성을 보였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관계 만족의 경우, 15차 평균 3.63에서 16차와

17차에 각각 3.60, 3.59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18차에는 3.64로 다시 증가한 뒤 19차에는

3.60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큰 변동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

기별로 미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 역시 15차 평균 3.48에서 16차 3.45,

17차 3.46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18차에 3.53

으로 증가한 후 19차에 3.4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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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수 AIC BIC Entropy LRT p BLRT p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2-class 171,928 172,151 0.882 — — 1076(35) 1953(65)

3-class 169,623 169,900 0.838 *** *** 1,377(45) 1,253(41) 399(13)

4-class 168,818 169,149 0.787 .433 *** 470(15) 730(24) 1164(38) 665(21)

*** p = < .001

<Table 3> 잠재계층성장모형 비교

한편, 예측변수인 주거환경의 평균은 15차

기준 4.42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에 이사하지

않은 응답자가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15차 이

후 동일한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15차의 주거

환경 점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실행하여 잠재집단 수

결정을 위해 2개부터 4개 집단까지의 LCGA

모형을 비교하였다(Table 3). 분석 결과, 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AIC와 BIC 값은 지속해

서 감소하여 모형 적합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시사하였다. 3집단 모형은 2집단 모형과 비교

한 LRT와 BLRT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p < .001), 2집단 모형보다 우수

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한편, 4집단 모형은

AIC와 BIC 값이 가장 낮아 모델적합지수 측

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BLRT 결과 또한 3집단 모형 대비 4집단 모

형의 적합도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3집단 모형과

4집단 모형을 비교한 LRT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고(p = .433), 4집단 모형의 Entropy 값은

3집단 모형보다 낮아 집단 분류의 명확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BLRT는 집단 수 증가에

민감하여 비교적 복잡한 모형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지만, LRT는 보다 보수적인 검정으로

해석 가능성이 높은 집단 수 결정을 제공한다

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정 결과의 일관성, 분류의 명확성

(Entropy), 그리고 모형의 해석 가능성과 간명

성(parsimony)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집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Table 4는 다변량 잠재계층성장분석(LCGA)

을 통해 도출된 세 개의 성공적 노화 잠재집

단에 대해, 15차부터 19차까지 주관적 건강,

사회적 관계 만족, 삶의 만족, 우울의 평균 변

화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Class 1(고수

준 안정형)은 분석 기간 전반에 걸쳐 주관적

건강, 사회적 관계 만족, 삶의 만족 수준이 가

장 높게 유지되었으며, 우울 수준은 가장 낮

은 특징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은 일부 시점

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

준을 유지하였고, 사회적 관계 만족은 3.85에

서 3.89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으며, 삶의 만족 역시 3.74에서 3.81로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우

울 수준은 전 기간 동안 13점대 초반에 머물

러 정서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확인

되었다. Class 2(중간수준 유지형)은 네 가지

요인 모두에서 중간수준의 평균값을 보였다.

주관적 건강과 삶의 만족은 분석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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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 변수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Class 1 주관적 건강 3.28 3.19 3.25 3.26 3.17

(고수준 안정형) 사회적 관계 만족 3.85 3.83 3.86 3.89 3.89

n=1,377(45.5%) 삶의 만족 3.74 3.71 3.77 3.84 3.81

우울 13.47 13.62 13.68 13.38 13.73

Class 2 주관적 건강 2.65 2.56 2.53 2.55 2.46

(중간수준 유지형) 사회적 관계 만족 3.55 3.52 3.47 3.55 3.46

n=1,253(41.4%) 삶의 만족 3.36 3.34 3.32 3.37 3.30

우울 16.60 17.20 17.30 16.68 17.00

Class 3 주관적 건강 2.22 2.17 2.15 2.13 2.09

(저수준 취약형) 사회적 관계 만족 3.15 3.03 3.01 3.02 2.97

n=399(13.2%) 삶의 만족 2.95 2.85 2.83 2.91 2.86

우울 21.41 23.22 23.69 22.92 22.95

<Table 4> 성공적노화 잠재집단 유형

적 관계 만족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우

울 수준은 16-17점대에서 다소 변동성을 보였

으나,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는 해당 집단이 비교적 안정적인 노화 궤적을

보이지만, 점진적인 취약성 증가 가능성을 내

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Class 3(저수준

취약형)은 주관적 건강, 사회적 관계 만족, 삶

의 만족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거

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우울 수준

은 15차 21.41에서 17차 23.69로 증가한 후에

도 19차까지 22점대 이상을 유지하여, 정서적

취약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나타났

다.

성공적 노화는 주관적 건강, 사회적 관계

만족, 삶의 만족, 우울이 결합한 다차원적 변

화궤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의 수준과

변화 양상에 따라 고수준 안정형, 중간수준

유지형, 취약형의 세 가지 잠재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 노화가 단일한

평균 경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상이한 궤적으

로 분화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Figure 1은 LCGA를 통해 도출된 성공적 노

화 요인의 잠재집단별 평균 궤적(2015-2019)을

보여준다. 각 패널은 Class 1(고수준 안정형),

Class 2(중간수준 유지형), Class 3(다차원 취

약형)을 나타내며, 주관적 건강,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 삶의 만족, 우울의 변화 양상을 제

시한다. 우울은 건강한 class1에서 가장 낮으

며 가장 취약한 class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며, 주관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은

반대로 class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class3

에서 가장 낮은 세 집단의 특성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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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H: 주관적 건강, Social: 사회적 관계 만족, Sat: 삶의 만족도, Dep: 우울

* 우울값은 비교를 위해 조정하였음(조정값 = 우울값/9)

<Figure 1> 잠재집단별 성공적 노화 요인 궤적

통제/예측변수 Estimate OR 95% CI p

Class 1 vs Class 3 연령(15차) -0.105 0.90 0.88-0.92 ***

교육수준 0.409 1.51 1.30-1.74 ***

성별(여성 =1) -0.610 0.54 0.40-0.74 ***

주거환경 0.282 1.33 1.17-1.50 ***

Class 2 vs Class 3 연령(15차) -0.028 0.97 0.95-0.99 *

교육수준 0.028 1.03 0.88-1.20 .722

성별(여성 =1) -0.390 0.68 0.49-0.94 *

주거환경 0.173 1.19 1.05-1.34 **

* p < .05, ** p < .01, *** p < .001.

<Table 5> 예측변수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성별과 예측변수인 주거환경

모두 잠재집단 소속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저수준-취약형 노화

집단(Class 3)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연령

이 낮을수록 고수준 안정형 노화 집단(Class

1)에 속할 가능성이 컸으며(OR=0.90),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Class 1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OR=1.51). 반면, 교육수준은

Class 2와 Class 3을 구분하는 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Class 1과 Class 2에 속할 가능성이

모두 유의하게 낮아, 상대적으로 취약형 노화

궤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 예측변인인 주거환경은 점수가 높을

수록, 즉 주거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Class 1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OR=1.33). 이러한

환경 효과는 중간수준 유지형 노화 집단(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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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OR=1.19).

Ⅴ. 논의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를 단일 시점의 상

태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차원적

궤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다변량 잠재계층성

장분석(LCGA)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

구는 환경노인학(environmental gerontology)과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관점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주거환경을 성공적 노화 궤적의 핵

심 예측 요인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갖는다. 성공적 노화를 개인의

건강관리나 적응 능력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접근을 넘어, 환경적 조건이 노화 궤적을 구

조화할 수 있음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잠재계층성장분석(LCGA) 결과,

성공적 노화를 구성하는 요인들(주관적 건강,

우울, 사회적 관계 만족, 삶의 만족)은 시간에

따라 세 개의 상이한 잠재집단으로 분화되었

다. 이는 노화가 단일한 경로로 진행되는 것

이 아니라, 개인이 다른 이질적인 적응 궤적

을 밟으며, 성공적 노화와 그렇지 못한 노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집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 노화

요인 수준이 높고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

지되는 ‘고수준-안정형’으로 해석될 수 있으

며, 이는 개인의 역량과 더불어 우호적인 주

거환경이 노화의 과정에 잘 적응하는데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집단은 중간수준에서 비교적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중간수준-유지형’으로, 성공적 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경적 지원의 지속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Clarke & Nieuwenhuijsen,

2009). 세 번째 집단은 전반적으로 성공적 노

화 요인 수준이 낮고 취약성이 지속하는 ‘저

수준-취약형’으로, 환경압력-개인역량 모형에

서 제시하듯 환경적 제약이 누적될 경우 부정

적 노화 궤적이 굳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Clarke & Nieuwenhuijsen, 2009; Lawton &

Nahemow, 1973).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에 신체적․사회적

역량이 저하될수록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며, 환경의 질적 차이가 노화의 질을 구

조적으로 결정한다는 환경노인학의 핵심 가정

을 뒷받침한다(Hoh et al., 2022; Lawton &

Nahemow, 1973). 따라서, 노년기에는 신체

적․사회적 역량의 저하로 인해 개인이 환경

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이때 주거환경의 높

은 안전성은 신체 기능 유지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 노화의 다차원적 요인들이 긍정적 궤

적을 따를 가능성을 높인다(Hoh et al., 2022).

특히 본 연구에서 주거환경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세 잠재집단의 소속을 유의하게 예

측하는 핵심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

경이 성공적 노화의 개별 지표에 단편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배경 변수가 아니라, 노화의 과

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 노화

궤적을 구분 짓는 중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Clarke & Nieuwenhuijsen, 2009; Hoh et al.,

2022). 국내 선행연구들 역시 주거 및 생활환

경의 질이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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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고해

왔다(Jung et al., 2022). 또한, 거주지역의 맥락

과 가구 유형에 따라 환경적 영향력이 차별적

으로 나타난다는 점(Jang & Hur, 2022; Shin

& Koo, 2025)은, 주거환경이 노인의 심리․정

서적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경험 전

반을 구조화하는 중효한 기제임을 보여준다

(Choi et al., 2018).

주거환경의 높은 수준은 단순히 물리적 편

의를 넘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를 촉진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다차원적 요

인들이 긍정적인 궤적을 따르도록 돕는 핵심

자원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성공적 노화를 지

원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의 개입을 넘어,

노화의 궤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 정책

과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년기 성공적 노화를 증진

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은 개인 중심 접근을

넘어, 주거 및 지역환경 개선을 통해 성공적

노화의 요인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상이한 노화 궤적

을 보여주는 집단에 서로 다른 맞춤형 주거정

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집단별에 따른 제언

은 다음과 같다. ‘고수준 안정형’은 성공적 노

화 요인이 전반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집단으로, 비교적 양호한 개인역량과 환

경 조건이 결합한 상태로 해석된다. 이 집단

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입보다는 현재의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 Golant(2015)는 고령자가 자

신의 거주 상황을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는

‘거주 정상성(residential normalcy)’ 상태로 인

식할 때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집단에서는

낙상 예방 점검, 소규모 개보수 지원 등 가벼

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정책이 효과

적일 것이다. ‘중간수준 유지형’은 성공적 노

화 요인이 중간수준에서 완만하게 유지되는

집단으로, 환경적 지지가 약화될 경우 취약

궤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 집단

에는 물리적 주택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 인

프라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국

내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만

족도는 주택 내부 조건뿐 아니라 근린환경 요

인과 밀접하게 연관된다(Choi & Lee, 2025).

또한, 지역사회 복지․의료 인프라 수준은 지

역사회 계속거주(AIP) 지속 의사에 영향을 미

친다(Kim & Kim, 2024). 따라서 보행 안전성

확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문건강관

리 서비스 연계 등 ‘주거와 근린환경’ 통합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 ‘저수준 취약형’은

성공적 노화 요인이 전반적으로 낮고 취약성

이 지속하는 집단이다. 환경압력-개인역량 모

형에 따르면, 개인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환경

적 제약이 누적될 경우 부정적 노화 궤적이

굳어질 위험이 크다. 이 집단에 대해서는 단

순한 주거 개보수 사업을 넘어, 주택개선과

재가돌봄․방문건강관리․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이 필요하다

(Kim et al., 2019). 즉, 연구 결과는 취약그룹

에 속할수록, 주택 내부의 개선과 함께 지역

사회 환경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인의 주거환경은 지역사회와 함께 이해

되어야 한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

려면, 주택 내부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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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동․교류․서비스 이용을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환경(근린환경)의 질적 개선이 병행

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AIP) 만족은 주거 내부와 함께 동네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Choi & Lee, 2025). 또한, 노인

의 계속거주(AIP) 의사는 의료․복지 인프라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보행 안전성 등

지역 수준의 환경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Kim & Kim, 2024).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

서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해 고령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로 및 횡단보도 안

전 강화, 무장애(barrier-free) 이동환경 확충,

공공교통 및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생활SOC

와 사회적 교류 공간(경로당․마을공동체 공

간 등)의 접근성 제고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 경험과 정서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성공

적 노화의 다차원적 요소를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Wiles et al., 2012).

마지막으로, 노인의 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위험이 누적되는 노년기 특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주거정책과 돌봄정책이

분리된 채 운영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

경과 보건․복지 서비스가 통합된 주거환경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를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주거 개보수와 재가돌

봄․방문건강관리․응급안전 등 서비스 제공

을 결합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의 필요성

이 제시된 바 있다(Kim et al., 2019). 본 연구

에서 확인된 ‘저수준 취약형’ 집단은 환경적

제약이 누적될 경우 부정적 노화 궤적이 굳어

질 가능성이 크므로, 단순한 시설 개선 중심

의 지원을 넘어 돌봄과 안전, 건강관리가 결

합한 집중지원형 통합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

정책이 개인 중심 서비스 제공을 넘어 환경

중심 접근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관점에서

노인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서비스의

연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는 주거환경 설

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주거환경 변수는 15차 시점의 기준값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기간 동안 발

생하는 환경 변화가 성공적 노화 궤적에 미치

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종단적 변화를 함께

고려한 성장모형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 기간에 이사를 하지 않은 노인만

을 대상으로 표본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노인 인구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 이동 경험이 있

는 노인의 경우, 환경 변화가 노화 궤적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주거환경 변수는 지역사회 환경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연구를 통해 노인이 거주하

는 환경의 다양한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공적

노화 변수들은 주관적 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인 건강과 사회참여를 반영하지 못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건강과 사회참여

지표와 주관적 인식 변수를 결합한 다층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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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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